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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 산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0고단2262  사기

피  고  인 유매매(가명) 남 90.생

주거  울산 울주군

검       사 이홍석(기소), 신의호(공판)

판 결 선 고 2020. 9. 1.

  

주       문

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

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  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  유대표(가명)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'○○모터스'의 대표이고, 피

고인 및 임사원(가명)은 위 ‘○○모터스’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들이다.

  피고인은 유대표, 임사원과 함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

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,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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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하고 그 차액금(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- 실제 차량 매매대금)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

목으로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, 유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

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, 피고인 및 임사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

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.

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임사원은 2018. 3. 12.경 인천 남구에 있는 '●●모

터스'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, 피해자 이피해(가명)에게 ##@####호 코란

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,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.

 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,3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

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

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1,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.

 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

매대출 2,400만 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,400만 원을 (주)●●모터스 계좌

로 송금받았다.

  이로써 피고인은 유대표, 임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,040

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(생략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형법 제347조 제1항, 제30조(벌금형 선택) 

1. 노역장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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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

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한 점,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

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,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

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

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      판사      김정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